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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nalyzed literature published in Korea using Tae-eumin prescriptions and herbs for obesity for 
future research.
Methods: We conducted a computerized search at journal web sites and manual searches. A total of 25 sites were 
included. Obesity, obese, over weight, herb, herbal, taeum, taeyuem, and taeeum were selected keywords and they 
were combined properly.
Results:A total of 28 studies were analyzed. The percentage of clinical and case report studies was 35.7% and 
experimental studies 64.3%. The most frequently used prescription was Taeeumjowui-tang (太陰調胃湯) and herbs 
were Raphani semen(蘿葍子) and Platycodon grandiflorum(桔梗). Weight (kg), body mass index (BMI) and side 
effects and symptoms were used as indices in clinical and case report studies. Weight, weight gain percentage and 
blood serum lipid profiles were frequently used as indices in experimental studies.
Conclusion: Further well-designed randomized controlled studies and clinical reports of side effects and symptoms 
are needed for development of obesity studies for Tae-eumin prescri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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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선진국에서 가장 흔한 영양질환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경제 성장 및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식생활의 서구화에 의한 비만 유병률이 증가

하고 있다1). 200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체질량

지수(kg/m2) 기준으로 25이상인 분율을 조사한 19세 

이상의 비만 유병율은 31.9%(표준오차 0.7%)으로 

1998년의 25.8%(표준오차 0.6%)에 비해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다2). 비만의 원인은 특발성(spontaneou- 
snaturally occurring), 유전적 요인(한가지 이상 특이 

유전자의 돌연변이), 식이성 원인, 신경내분비적 원

인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약물이나 사회 경제적 

상태에 따라 비만이 발생할 수도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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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만에 대한 서양 약물 치료제는 지방 축적

을 억제하는 것과 지방의 이용을 자극하는 것 두 종

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출시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울, 불안, 
자살 시도 위험성의 증가와 관련된 rimonabant, 뇌

졸중 또는 심근경색의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된 

sibutramine(reductil)등을 예로 들 수 있다4). 이와 연

관되어 비만에 대한 한약물의 개발 및 이용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5).
비만의 한의학적 치료와 관련하여 四象體質 중 

太陰人의 藥材와 處方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6). 사상

의학에서 太陰人은 가장 체격이 크고 肌肉이 풍부하

며, 肝大肺小한 성질로 吸聚之氣가 크고 呼散之氣가 

부족하여 쉽게 비만해지는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7). 태음인은 에너지를 밖으로 발산하

는 기능이 떨어지고 몸 안에 축적하는 기능이 강한 

체질로 자연히 비만인이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

다8). 임상적으로 비만인의 70%가 태음인 이라는 연

구 결과가 있으며9), 류10)등은 1164명의 환자를 대상

으로 한 연구에서 과체중군에서 태음인이 78.03%의 

분포를 보이고 비만군에서 태음인이 95.30%의 분포

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황11)등의 연구에서도 2000년 

이후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처방 및 본초에 대한 문

헌고찰 결과 국내 논문에서 가장 빈용되는 처방은 

四象處方이며 이들 중 태음인 처방이 가장 다용되었

음을 밝혔다. 
최근 비만에 관한 연구 및 비만을 목적으로 사용

한 한약물에 대한 연구가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

한 분석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태음인 처방을 이용한 비만을 대상으로 현재까

지의 연구의 경향에 대해 분석해보고 향후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대상 및 방법

총 12개의 한의학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13개의 

학회 인터넷 사이트(Table 1)를 통해 논문을 검색하

였다.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22일까지 검색하였

으며, 검색의 대상은 2011년 5월 20일 이전까지 데

이터베이스와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된 논문으로 설

정하였다. 논문의 발행 시기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검색어는 비만(obesity, obese), 과체중(over weight), 
한약(herb, herbal), 태음(taeum, taeyuem, taeeum)를 

선정하였고 이를 배합하여 검색에 사용하였다. 해당 

논문의 참고 문헌과 연관 논문도 함께 검색하였다. 
책, 종설 논문, 논평 및 grey literature(비출판 자료,

Table 1. Database and Journals Detected in This Study

Database(12) Oriental institute(13)

한국학술정보(KISS) 대한한방내과학회

누리미디어(DBpia) 대한침구학회

교보문고 스콜라 대한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

뉴논문(학지사) 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학술교육원(earticle) 대한한방소아과학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사상체질의학회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 대한동의생리학회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한방재활의학과학회

의학학술지 종합정보시스템(MEDLIS) 척추신경추나의학회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방비만학회

KoreaMed 대한한의정보학회

국회도서관 한의외치제형학회

경락경혈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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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자료)는 제외하였다. 2인의 연구자의 의견 

합의를 이룬 논문을 본 논문의 분석에 포함시켰다. 
각 논문의 연구의 대상, 연구에 사용된 처방 및 약

재, 병행된 치료, 결과 분석을 위해 논문에 이용된 

지표가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결 과

1. 대상 연구의 선정

검색어를 통해 1차로 검색된 논문은 195편이었

다. 그 중 제목을 통해 대상이 한약물, 비만, 체중과 

관련된 것이 아닌(예; 비만 세포, 영양보조제, 체형

의 분석 등) 92편을 제외하고 남은 연구는 103편 이

었다. 이 중 논문에서 밝힌 주된 치료가 한약물을 

이용한 치료가 아님(예;행동 수정요법, 운동 등)을 

밝힌 연구 7편이 제외되었다. 논문의 초록을 통해 

태음인 약물 또는 처방, 또는 태음인 처방의 가감방

임을 밝혔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총 28편의 

논문이 연구의 대상이 되었다. 

2. 연구 유형에 대한 분석

총 28편의 연구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35.7%)이었으며 나머지 18편은(64.3%) 실험연

구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무작위 대조군 

연구는 1편이었으며, 환자-대조군 연구가 1편, 대조

군이 설정되지 않은 전후 비교연구가 6편, 증례 연

구가 2편 이었다. 이12)등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에서

는 52명의 피험자를 시험군과 위약군으로 나누어 

각 군내의 투약 전후의 변화치를 비교하였다. 宋13)

등은 태음인으로 판정된 절식 요법 시행 환자를 대

상으로 열태음인과 한태음인으로 구분하여 약물 투

약 후 약물 투약을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동물 또는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18편이

었으며,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7편, 세포를 대

상으로 한 연구는 총 4편에서 나타났다. 동물을 대

상으로 한 연구에서 5례(29.4%)에서는 ICR계 mouse, 
8례(47.1%)에서 Sprague-Dawley계 백서, 1례(5.9%)
에서 Zucker rat을 이용하였으며 1례에서는 백서의 

종을 밝히지 않았다.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는 3T3-L1 세포주가 이용되었다. 각 연구에 대한 정

보는 논문의 마지막에 위치한 Table 2, Table 3의 

내용과 같다. 

3. 연구에서 이용된 處方 및 本草의 분석

총 7종의 처방이 원래의 처방 또는 가감방의 형

식으로 이용되었다. 가감방의 경우 논문 내에 밝혀

진 기본이 되는 처방명을 기준으로 삼아 분류하였

다. 각 연구에서 이용된 태음인 처방의 이용 빈도로

는 太陰調胃湯이 19회, 淸肺瀉肝湯이 6회, 調胃升淸

湯이 3회로 나타났다. 麻黃發表湯, 淸心蓮子湯, 葛根

浮萍湯, 寒多熱少湯은 각 1편에서 연구되었다(Fig. 
1.). 처방의 구성 및 가미에 이용된 약제, 단미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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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된 본초를 용량과 일수를 고려하지 않고 종류만

으로 고찰했을 때 총 35종이었다. 蘿葍子(Raphani 
semen)와 桔梗(Platycodon grandiflolum)의 이용이 

30회로 가장 많았으며, 麻黃(Ephedra sinica) 28회, 
薏苡仁(Coisis semen)과 麥門冬(Liriope platyphylla) 
24회, 石蒼蒲(Acorus gramineus Solander) 23회 순

으로 나타났다(Fig. 2.).

4. 연구에서 이용된 치료 중재에 관한 분석

총 10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총 5편

(50.0%)에서 한약 이외의 치료가 병행되었다. 3례에

서 전기침 치료가 병행되었으며, 침구 치료가 1례, 
기본 식이 및 운동 요법의 지도가 2례, 이침 요법 1
례, 뜸 요법 1례가 병행되었다. 宋13)등은 절식요법을 

선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태음인 처방을 투여하는 실

험군과 한약 투여를 하지 않는 대조군을 설정하여 

연구하였다. 저주파 전기침 치료가 병행된 연구는 3
례였으며 장14)등과 한15)등의 연구에서는 복부에 일

정 간격을 두고 자침한 후 전기 자극을 주었고, 서16)

등의 연구에서는 동씨침 腑巢穴 중 4개혈에 자침한 

후 전기 자극을 주었다. 

5. 연구의 지표

임상 연구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구분하

여 연구의 지표를 관찰하였다. 임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단일 지표는 체중(kg)이 10례 모두에서 

측정 되었으며, 체중(kg)을 키(m)의 제곱 치로 나눈 

체질량지수(BMI)는 총 7례(70.0%)에서 이용되었다. 
약물 복용 후 이상 반응 또는 임상 증상의 관찰은 

총 4례(40.0%)에서 나타났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17례의 연구에서는 체중(g) 

또는 체중 증가량이 17례에서 지표로 이용되었고, 
혈청 중 lipid의 함량을 나타내는 혈액 지표가 

15(88.2%)례에서 이용되었다. lipid의 함량을 나타내

는 세부 지표로는 Total cholesterol이 15례, Tri- 
glyceride가 14례(93.3%), HDL(high density lipo- 
protein)- cholesterol이 8례(53.3%)에서 이용되었다. 
3T3-L1 세포주를 이용한 4례의 연구에서는 약물 투

여 시 세포의 분화능과 증식능,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연구 지표로 이용되었다. 

고 찰

 
비만은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됨으로써 공중보건학

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배
17)

등은 연

구에서 한국인의 10년간(1997~2007) 체질량지수의 

평균 변화치를 조사하여 과체중군과 비만군이 연도

가 증가함에 따라 유의하게 증가함을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이 肥, 肥胖, 肥人, 肉人, 肥貴

人 등으로 표현되어 왔다. 한의학 문헌과 근래의 학

설을 검토해보면, 비만의 원인은 稟賦, 膏粱厚甘味



대한한의학회지 제32권 제5호 (2011년 9월)

16

(546)

의 과식, 氣虛, 水濕, 濕痰, 內傷七情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肺의 宣發肅降, 脾의 運化輸布 및 腎의 

蒸發氣化와 같은 臟腑機能의 失調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18). 따라서 한의학적인 비만의 

치료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을 목

표로 하며 氣虛型, 氣滯型, 氣逸型, 痰飮型, 脾實型, 
脾虛濕型, 肝乘脾型, 運動障碍型 등 유형에 따라 치

료 방향을 설정한다19-20). 비만의  치료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四象體質 중 太陰人의 藥材와 處方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18). 체내 지방의 축적과 관련하여 태

음인의 혈청 중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phos- 
pholipid, LDL(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함량이 타 체질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도 있다21). 이에 따라 태음인 처방과 관련된 비

만 연구들이 증가하였으며 황22)등은 비만 치료에 대

한 연구에서 太陰調胃湯, 調胃升淸湯 등의 처방의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단미제로는 麻黃이, 처방 중

에서는 사상처방의 빈도가 높음을 밝혔다. 또한 황11) 

등의 연구 결과에서도 2000년 이후 비만 치료에 사

용되는 처방 및 본초에 대한 문헌 연구에서, 국내 

논문에서 가장 빈용되는 처방은 四象處方이었으며, 
이들 중 태음인 처방이 가장 많았다고 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태음인 처방을 이용한 연구에 대

한 분석 연구는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검색된 총 28편의 논문 중 증례보고를 포함한 사

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총 10편(35.7%), 동물 또

는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가 18편(64.3%)
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임상연구, 증례

보고가 포함되어 있어 태음인 처방을 이용한 연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총 28편의 太陰人 처방을 이용한 연구 중 원래의 

처방 또는 가감방의 형식으로 가장 많이 이용된 약

물은 太陰調胃湯 이었다. 太陰調胃湯은 肝大肺小한 

臟腑形局을 가진 태음인의 질병 중 胃脘受寒表寒病

에 쓰이는 처방으로 薏苡仁, 乾栗, 蘿葍子, 五味子, 
麥門冬, 石菖蒲, 桔梗, 麻黃으로 구성된다. 기존 연

구에서 국내에서 보고된 태음조위탕 관련 연구 분석 

결과 임상 연구에 있어서는 비만 관련 연구가 가장 

많았으며, 실험논문에서는 궤양억제, 항산화, 항노

화, 뇌신경 및 간기능 개선, 항고지혈증과 관련하여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나타났다23). 
Lee24) 등의 쥐를 대상으로 한 태음조위탕(Taeyeum- 
joweetang) 연구에서도 태음조위탕 투여군에서 몸무

게 감소가 유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비

만을 대상으로한 태음조위탕의 임상적 사용 및 실험

적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淸肺瀉肝湯은 

太陰人 肝受熱 裏熱病論의 대표적인 처방인 熱多寒

少湯에 大黃을 가한 처방으로 기존 연구에서 중풍, 
뇌경색 등의 질환에도 효과가 있음이 나타난 바 있

다25-27). 調胃升淸湯은 太陰人의 胃脘受寒表寒病證에

서 食後痞滿 腿脚無力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기존 연

구에서 항우울 효과28-29),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에 

대한 효능 등이 연구되었다30).
본 연구에서 가장 많은 횟수로 이용된 본초는 蘿葍

子(Raphani semen), 桔梗(Platycodon grandiflolum), 
麻黃(Ephedra sinica) 순으로 나타났다. 용량과 투여 

일수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각 본초의 이용 횟수

는 처방의 구성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위의 결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본초 6가지 역시 

太陰調胃湯의 구성 약재임을 알 수 있다. 기존에 황11) 

등의 연구에서 2000년 이후 비만치료에 사용되는 

본초에 대한 문헌연구에서 5회 이상 사용된 한약물

을 빈도별로 제시하여 薏苡仁, 當歸, 甘草, 蘿葍子, 
川芎, 桔梗, 麻黃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 연구

의 결과와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임상연구 10례 중 체질 구분 후 태음인 약을 처

방한 경우는 3례에서 나타났으며, 병증의 분류가 이

루어진 연구는 1례에 불과하였다. 가장 많이 이용된 

지표인 체중과 BMI수치를 기준으로 체질을 구분한 

경우와 체질 구분하지 않은 경우 양 그룹 간 결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논문

의 투여 기간, 투여 용량, 이용 지표 등이 다른 것도 

이와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추후 임상 연구에서 체질과 병증의 분류에 따른 연

구 설정 및 체질 분류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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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점 등이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

용된 단일 지표는 체중과 BMI였다. BMI는 체중(Kg)
을 키(m)의 제곱값으로 나눈 수치로 아시아인에서

는 BMI를 23이하로 유지할것이 권장되고 있다. 기

존 연구에서 BMI 수치가 높을수록 죽상동맥경화성 

심질환 또는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보고

가 있다31).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 태음인

에서 높은 BMI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16). 약물 복용 후 이상 반응 또는 임상 증상

의 관찰은 총 4례에서 나타났다. 이12)등은 연구 전 

太陰調胃湯 관련 이상반응에 대한 설명을 한 다음 

이상반응 및 증상에 대해 관찰하였으며 혈액 검사 

상 간 기능 신장 기능 지표 검사로 안전성을 검증하

였다. 송13)등은 투약 후 변비, 위장관계 불편감, 두

통, 어지러움, 소력감, 가려움, 발진 등의 증상을 관

찰하였다. 권6)등은 치료과정 중 체중 감소 외의 증

상의 호전을 보인 예를 관찰하다. 또한 서16)등은 연

구 중 매주 식욕의 저하와 항진을 관찰하였으며 처

방 중 마황의 부작용을 파악하기 위해 자율신경계 

항진증상과 위장관 증상 기타 증상을 문진하였으며, 
간 기능 및 신장 기능 검사를 시행하여 안전성을 연

구하였다. 
약물 복용 후 이상 반응과 증상의 관찰은 10편의 

임상연구 중 4편에서만 나타났다. 이는 박32)등의 

2006년 이후 국내 학지를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 15
편의 증례보고 중 치료의 부작용을 소개한 논문은 1
편이었다는 보고와 마찬가지로 부작용 및 임상 증상

을 관찰한 연구가 부족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대개 서양의학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는 한약의 오

용이나 검증되지 않는 민간약물을 오용하여 발생한 

임상보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한의학계 자체의 

한약의 독성 및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33) 부작용과 증상

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특

히 다수의 연구에서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

로 알려진 마황34)의 경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서 주성분인 ephedrine이 함유된 건강 보조제들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생을 근거로 사용 제한을 권유한 

사례가 있다. 상기의 연구들에 사용된 약물의 구성 

중에서 마황이 포함된 약물이 다수이며, 태음인 처방 

중 마황이 다수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해 부작용 및 임상증상, 실험실적 독성 수치 

등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 중 체중 지표를 제

외하고 가장 많이 이용된 단일 지표는 Total choles- 
terol이었는데, 비만지수가 높으면 혈청 중 total cho- 
lesterol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Triglyceride또한 비만지수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것

으로 밝혀져 있으며 생체의 에너지 저장에 관여하

여 지질대사의 이상을 나타내기도 한다. HDL- 
cholesterol은 세포내에 축적된 cholesterol의 제거 작

용에 관여하며 관상동맥경화증의 위험예방인자로 

작용하여 비만지수가 높을수록 혈청 중 함량이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5). 
세포 연구에 이용된 3T3-L1 세포는 3T3 쥐 배아

의 섬유아세포로부터 유래 된 지방 전구세포로, 미

분화 상태를 유지하다가 특정 유도물질을 첨가 할 

경우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특성을 나타내어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의 연구에 사용 된다고 알려져 있다36). 
본 연구의 대상 연구 중 대조군이 설정된 임상연

구는 2건 이었으며, 이 중 무작위 배정을 이용한 연

구는 1건이었다. 이는 2006년 이후 비만에 대한 국

내 한의학계의 최근 연구 동향에서 총 80편의 임상

연구 중 대조군을 사용한 연구는 7건에 불과했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32)와 마찬가지로 보다 근거수준이 

높은 무작위 대조군 연구나 코호트 연구 등의 임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도에서부터 1999년 까지 발표된 한국에서 

비만에 쓰인 한약에 관한 논문 24편중 사상처방이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고(37.5%)37), 2000년

부터 2006년 4월 까지 국내 논문에서 비만에 쓰인 

가장 빈용되는 처방이 사상처방 이었으며 이들 중 

태음인 처방이 가장 빈용 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

다11). 비만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 및 한약 치료의 수

요가 늘어나고, 임상에서 태음인 처방의 활용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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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적지 않지만 기존에 태음인 처방 또는 약재를 이

용한 연구 논문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관찰 지표 등도 비만을 목표로 이용하는 다른 

약물에 비해 특이할만한 것이 많지 않은 것으로 생

각된다. 최근 항비만 약물에 대한 약물의 연구는 신

진 대사 촉진, 식욕 억제, 세로토닌계 자극, 지방 소

화의 지연 등의 기전 및34), 제지방 체중이나 수분이 

아닌 지방의 감소로 체중 감소가 일어남을 증명하고

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는38) 추세이다. 이에 저자

는 본 연구에서 태음인 처방을 이용한 국내 논문들

에서 쓰인 처방 및 약물의 종류, 연구의 대상, 연구

의 지표, 병행된 치료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는 추후 태음인 처방 또는 약재를 이용한 연구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데에 의

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결 론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태음인 처방 또는 약재를 

이용한 비만 연구를 분석, 정리하여 향후 연구에 도

움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총 28편의 

연구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총 28편의 연구 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0편(35.7%)이었으며 나머지 18편은(64.3%) 
실험연구였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무

작위 대조군 연구는 1편이었으며, 환자-대조군 

연구가 1편, 대조군이 설정되지 않은 전후 비

교연구가 6편, 증례 연구가 2편 이었다. 실험

연구에서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17편, 세
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총 4편에서 나타났

다.
2. 총 7종의 처방이 원래의 처방 또는 가감방의 

형식으로 이용되었다. 각 연구에서 이용된 태

음인 처방의 이용 빈도는 太陰調胃湯, 淸肺瀉

肝湯, 調胃升淸湯 순이었다.
3. 처방의 구성 및 가미에 이용된 약제, 단미제로 

이용된 본초의 종류를 고찰했을 때 蘿葍子

(Raphani semen), 桔梗(Platycodon grandiflolum)

의 이용이 가장 많았으며 麻黃(Ephedra sinica), 
薏苡仁(Coisis semen), 麥門冬(Liriope platy- 
phylla), 石蒼蒲(Acorus gramineus Solander)의 

순으로 나타났다.
4. 총 10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총 5편

(50.0%)에서 한약 이외의 치료가 병행되었으

며 이 중 3례(30.0%)에서 전기침 치료가 병행

되었다.
5.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

된 연구 지표는 체중(kg), 체질량지수(BMI), 
약물 복용 후 이상 반응 또는 임상 증상의 관

찰 순이었다. 
6.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이용

된 연구 지표는 체중 또는 체중 증가량(g), 혈
청 중 lipid의 함량을 나타내는 혈액 지표 순이

었다. lipid의 함량을 나타내는 세부 지표로는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high den- 
sity lipoprotein)-cholesterol 순으로 이용되었

다. 3T3-L1 세포주를 이용한 연구에서는 세포

의 분화능과 증식능,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연구 

지표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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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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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mmary of characteristics of Experiment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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